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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 눈 덮인 산과 구름 낀 하늘 아래 둘러싸인 플람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산골 마을이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시설은 산악열차 플람스바나(Flamsbana) 기차역이다. 페리

호에서 내려 걸어가면 바로 기차역이고 우리를 태우고 갈 

플람스바나 산악 열차가 이미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었다. 

출발은14시 40분. 한 시간 가량 남아 있었다. 기차역 앞에는 

카페도 있었고 여행객 안내센터, 선물 가게 등이 보였다. 페

리호에서 내린 대부분의 관광객들

이 점심식사를 하러 카페로 들어갔

다. 나도 우선 카페로 가 보았다.

카페는 보통 여행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식당이었다. 실내 장

식이나 분위기가 미국 시골 다이너

(Diner)와 흡사했다. 카운터에서 뭐 

맛있는 것이 없을까 둘러 보았는데 

햄버거, 핫도그, 등 패스트푸드가 

대부분일 뿐 특별한 것이 없다. 배도 별로 고프지 않아서 뜨

거운 코코아 한 잔만 주문해 마시고 화장실을 갔다 왔다. 그

리고 오던 길에 조그만 박물관을 보았기에 얼른 가서 구경

하고 싶어 서둘러 카페를 나왔다.

입구 양쪽에 노르웨이 국기를 게양한 노란색 목조 건물 

박물관은 아주 조그맣고 앙증맞은 크기였지만 의외로 알

찬 전시를 보여 주었다. 입장도 무료이고 선물 가게까지 겸

하고 있어서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가 흥미진진한 전시물

을 구경하느라 열차 출발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다. 

이 박물관 전시는 산악열차 플람스바나(노르웨이 어로  

‘플람선’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의 건설 과정과 그 당시 노

르웨이 건설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것이었다. 플람스바나

는 1871년에 오슬로와 베르겐을 이어주는 기차선 건설의 

한 부분으로 하르당에르피요르와 송네피요르 사이 지역

을 이어주는 산악 열차선으로 계획되었다. 일찍 계획이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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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지만 실제로 건설이 시작 된 것은 1923년이라고 한다. 우

리가 지나 온 보스 마을에 열차 건설 사무소를 세우고 인근 

지역에서 건설 노동자를 모아 1939년까지 건설을 계속했다.

16년 동안 계속된 플람스바나 건설에 적게는 120명, 많게

는 280명까지 노동자들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험악한 산 절

벽에 매달려 아슬아슬하게 일하고 있는 그들의 흑백 사진

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산맥을 

뚫고 닦아서 20개의 터널과 1개의 

다리를 만들어 기찻길을 놓는 작업

이었으니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

까? 사진들과 함께 당시 그들이 사

용했던 공구들이 전시되어 있었는

데 정말 구식이고 원시적인 공구들

이어서‘그야말로 맨몸으로 기찻길

을 놓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 형성되어 그 마을 어린

이들을 위한 학교도 세워졌다고 한다. 얼음 바위 위에 앉아 

있는 옛날 선생님과 어린 제자들의 사진이 정겨우면서도 안

쓰러웠다. 사진 속 노르웨이 사람들의 모습은 순박하고 우

직하게 보였으며 옛날 그들의 모습과 현재 노르웨이 사람들

의 모습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였다.

박물관 안쪽에는 초기 플람스바나 열차 한 칸이 실물 그

대로 전시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증기기관으로 달렸다고 하

는데 초록색으로 칠한 네모난 열차가 그대로 출발할 것처

럼 생생하게 보였다. 1940년에는 독일의 침공으로 운행을 

못 했고, 1944년부터 전기 기관차를 달고 정기 운행을 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수많은 수리와 보수를 거쳐 오늘날에는 

한 해에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애용하는 노르웨이 최고

의 관광 열차선으로 변모했다. 노르웨이의 험한 산천 조건

을 극복한 플람스바나 산악 열차의 건설과 변천 과정을 살

펴 보고 나니 곧 열차를 타고 떠나면 그 여행의 한순간도 소

홀히 할 수 없겠다는 마음이 절로 들었다. 

Norway in a Nutshell
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


